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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9일(수)
이마트24 홍보팀  
                   News Release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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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전국재해구호협회∙이마트24 3자 협약에 따른 재해구호 협력 체계 가동
· 19일, 경남 통영 침수 피해 이재민에 음료 및 간식 등 1,000여명분 긴급 지원
· 이마트24, 통영 폭우 피해 가맹점에 필수 장비 선조치 통한 운영 재개 지원 



이마트24가 19일(수) 폭우로 피해를 입은 통영 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한다. 

이번 구호물품 지원은 이마트24와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체결한 ‘재해구호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마트24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재난 발생 지역의 구호물품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물품을 신속히 지원한다.

이날 통영 지역에 지원된 구호물품은 물, 음료, 간식 등 총 5,000여개로 약 1,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마트24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의 상황과 구호물품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물품이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재해구호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권역별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구호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확보해, 재난 발생 시 지원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이마트24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의 조속한 복구와 영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POS, 냉장고 등 영업에 필수적인 장비는 보험 처리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본사가 필요한 조치를 우선 진행해 피해 점포가 최대한 빠르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해로 7일 이상 전면 영업이 중단된 가맹점에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점포의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에는 상생지원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번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재민과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사대용품을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재해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지 1 / 2

페이지 2 / 2

image1.jpg




